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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장관, 中 상무부와 
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점검

- 한중 상무장관회의 개최, FTA 서비스·투자 협상 진전 등 논의
- 제9차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방문, 우리 소비재 수출 확대 지원

  산업통상부(이하 산업부) 김정관 장관은 11월 4일(수) 중국 상하이에서 왕
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, 한중 정상회담
(‘25.11.1, ’26.1.5)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 양국간 경제‧통상 협력방안에 대
해 논의하였다.

  금번 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개최되는 한중 상무장관회의로
서, 김 장관과 왕 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
가 긴밀한 실물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. 

  우선 양측은 한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이 2018년 개시 이후 장기간 이
어져 왔으나, 올해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
다. 특히, 올해 총 5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통해 이룬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, 
조속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.

  또한 양측은 중국의 새만금 투자조사단 파견, 한국의 중국 지방정부(장쑤, 
산둥)와 교류회 개최 등 올해 성과를 돌아보며, 한중 산업단지 중심의 협력
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더욱 가속해나가기로 하였다. 아울러, 중국 선전
에서 개최되는 2026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, 내
년초 제1차 한중 상무협력대화(장관급) 개최를 통해 한중 경제통상 협력사항
을 종합 점검하고,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. 

  한편 김 장관은 중국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중국 국제수



입박람회 개막식에 맞추어 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우리 참가기업들을 격려하
였다. 이번 방문은 장관급이 동 박람회에 참석한 첫 사례로서 우리 기업의 
대중 소비재 수출 모멘텀을 극대화하기 추진되었다.

  금년 박람회에는 우리 기업 200여개 社가 참가하였고, 단체관으로 조성된 
한국기업관에는 전년 대비 약 두 배 확대된 80여개 社가 참가하여 화장품, 
식품, 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를 선보이게 된다. 아울러 K-뷰티 라이브
커머스와 메이크업쇼, K-푸드 시식 행사 등 중국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
로 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여 전시 효과를 배가할 예정이다.

  김 장관은 “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통상 협력 과제들이 구체적인 
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, 우리 기업들이 
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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